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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젠티즘에 미치는 영향령

이소영
1*
, 강혜승

2

1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2
구미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 of Job Embeddednedd and Burnout on Presenteeism among

Nursing in Long-term Care Hospital

So-Young Lee
1*
, Hye-Seung Kang

2

1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2
Department of Nursing, Gum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 간호사의 직무착근도, 소진, 프리젠티즘의 정도를 파악하고, 프리젠티즘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보건복지부의 의료인증 

평가를 통과한 병원(2018년 5월 기준) 중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수원 5개 도시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240명을 편의 추출하였고, 불충분하거나 미기재 분을 제외한 209명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였으며,

직무착근도는 2.91± .47, 소진은 2.86± .48, 프리젠티즘은 2.95± .44였다. 프리젠티즘은 소진(r= .152, p< .0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직무착근도는 소진(r= -.466, p<.001)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프리젠티즘은 소진(β= .244, p< .001), 직무

착근도(β= .183, p= .016), 이직경험(β= -.251, p= .003), 밤 근무여부(β= -.187, p= .006), 이직횟수(β= -.037, p= .044)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5.227, p< .001), 이들 간의 설명력은 33.0%였다. 즉 요양병원 간호사에 대한 관심과 

시각의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요양병원 간호사의 직무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mbeddedness, burnout and 

presenteeism of nursing in long-term care hospital.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May 01, 2018 to May 31, 

2018. 209 nursing in long-term care hospital in this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21.0 

program. The embeddedness of the subjects was 2.91±.473 points out of 5, burnout was 2.86±.480 points out of 5

and presenteeism was 2.95±.449 points out of 5. The embeddedness was related to burnout(r= -466, p<.001), 

presenteeism(r=.152, p<.005),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urnout(β=.244, p<.001), embeddedness(β

=.183, p=.016), experiences of turnover(β= -.251, p=.003), night shifts(β= -.187, p=.006), and number of turnover(β=

-.037, p<.001)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resenteeism(F=5.227, p<.001).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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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노인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의 결과로 노인 장기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곳 

주요 인력인 간호사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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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입원 중인 환자들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

려워 간호사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다른 병원보다 높으

며, 노인요양이라는 전문적인 간호 업무가 요구되지만, 

주변에서의 낮은 인식, 보호자의 지나친 간섭, 비전문 인

력의 관리와 근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담

으로 인하여 업무 만족도 저하,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을 경험하며 환자의 간호서비스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2]. 

이러한 업무의 부정적인 결과는 자신이 몸의 상태가 

좋지 못하여도 출근과 업무수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업무의 능률이 

감소되는 것이 발생되는데 이를 프리젠티즘(Presenteeism)

이라고 한다[3,4]. 현재 간호사를 대상으로 프리젠티즘

을 다룬 연구로는 산업 간호사와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

로 한 연구로 직무 스트레스, 직무만족, 직무관련 특성, 

주요 건강문제가 프리젠티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

으며[5-8],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간호사들이 근무하

는 요양병원 간호사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2018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발표한 ‘3주기 요양

병원 인증기준’ 에서는 환자와 권리와 안전, 환자만족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 서비스의 제

공과 과정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규정하

고 있으나,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호 행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9]. 간호사는 자신의 업무에 따른 강

한 자신감, 간호 전문직관, 자신의 조직에 관한 애착과 

몰입이 높을수록 직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10], 그렇지 못할 경우 소진과 더불어 이직을 고민하게 

된다. 소진(Burnout)은 만성적인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

스로 신체적 소진, 정서적 소진, 정신적 소진으로 나타나

며[11], 국내요양 병원 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직무스트레스, 전문적 직무요구, 직무 불안정, 조

직 체계, 직장 문화 등[12]를 변수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 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직무착근도

(Job embeddedness) 혹은 직무배태성은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조직에 머무르도록 하는 재직의도에 관심을 두어 

능력 있고, 경험 많은 경력간호사들을 현재 조직에 계속 

남아 있도록 하여 조직 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

이다[13-15]. 간호사들의 직무 착근도가 높아지면 직무

만족이 상승되고, 이는 곧 이직의도의 감소에 영향을 주

어 단순히 간호사의 이직 관리 뿐 아니라 간호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며 평생을 간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독려할 수 있다[16].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착근

도의 선행연구로는 간호업무수행, 간호업무 환경, 피로

도, 감정노동, 이직의도를 직무착근도와 함께 보았으나

[17], 자신의 건강여부와 함께 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직무 착근도

와 소진이 프리젠티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직무착근도, 소진, 프리젠티즘의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착근도, 소진, 

프리젠티즘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직무착근도, 소진, 프리젠티즘의 상관관

계를 파악한다.

� 프리젠티즘의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본 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5개 지역의 의료인증 평가를 받은 요양병

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착근도, 소진이 프리젠티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의료인증을 받은 병원 중 

기관장이 허락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수원에 소재한 

병원 8곳에서 현재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간호사 중 연

구 참여에 동의한 총 240명을 편의 표집 하였다. 본 연

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3[18]을 이용하여 다중

회귀분석 통계법으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 유의수

준 .05, 검정력 .95로 산정한 결과 208명이였으나, 본 연

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240명으로 하였고, 불성실

하거나 부적절한 응답을 한 설문을 제외한 209부로 본 

연구의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연구에 동의한 대

상자에 한하여 설문에 참여토록 하였으며 설문이 끝난 

후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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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도구

2.3.1 직무착근도

직무착근도는 Mitchell 등[13]이 개발한 40문항을 

Reitz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파악하여 재구성하였고, 

Choi[19]가 한국어판으로 재구성 후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20문항을 이용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

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직무 착근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i[19]의 연

구에서 Cronbach's α = .863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24이다.

2.3.3 소진

소진은 Pines 등[20]이 개발하고 Peek[21]가 신체적 

소진, 정신적 소진, 정서적 소진으로 구성한 20문항을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의미의 일관성을 위해 

3,6,11,13,17,18,19은 역 문항 처리하였다.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착근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Peek[2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91이며, 본 연

구에서는 Cronbach's α = .895이다.

2.3.4 프리젠티즘

프리젠티즘은 Turpin 등[22]의 의해 개발된 Stanford 

Presenteeism Scale(SPS)을 Lee[23]가 건강문제 19문항, 

직무손실정도 10문항, 지각된 생산성 1문항으로 총 30

문항을 번역,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건강문제

는 각 1점으로 하고 최대 19점으로 환산하였으며, 현재 

경험하고 있거나, 가장 신경 쓰이는 건강문제를 1가지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직무손실은 건강문제가 직장업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손실이 큰 것을 의미하며 개발당시 Cronbach's 

α = .83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797이다. 

지각된 생산성은 노동력을 100점으로 보고 지난 1달 동

안 자신이 건강문제로 최대한 발휘 가능한 노동력을 표

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2.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연구 

시작 전 K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연구 승인번호: KW 2018-08)의 심의를 통

과한 후 2018년 4월 이후에 시행하였다. 대상자를 위해, 

자료 수집 전 서면화 된 연구 설명문을 통해 연구의 목

적, 설문 소요 시간, 설문의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 중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

하였고 이후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들에게 연구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자가 기입식으로 시행하였다. 작

성된 설문내용은 코드화하여 연구자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였으며, 코드화한 자료와 설문 결과는 관

련 규정에 따라 연구 종료 후 폐기할 것을 설명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무 착근도, 소진, 프리젠티

즘은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 

Pesrson`s correlation co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착근도, 소진, 프리젠티즘의 차이

본 연구는 대상자는 여자가 181명(86.6%), 연령은 

40-49세 60명(28.7%)이며, 평균은 41.45± 10.73세이다. 

결혼은 기혼이 143명(68.4%), 근무형태는 교대근무 122

명(58.4%), 근무부서는 병동 160명(76.6%), 직급은 일반

간호사 158명(75.6%), 현 병원 근무가 5년 미만이 71명

(34.0%)이며, 평균 근무기간은 33.83± 38.11개월이었다. 

이직경험은 ‘있다.’가 186명(89.0%), 횟수는 3번 이상이 

85명(40.7%)이었다. 밤 근무는 ‘한다.’가 121명(57.9%), 

취미활동은 ‘안한다.’가 116명(55.5%), 자가 건강상태는 

‘좋다.’가 146명(69.9%), 연봉은 2,500-3,000만원이 108

명(51.7%)이었다. 직무착근도는  현 병원 경력(F= 

3.789, p< .003)이, 소진은 자가 건강상태(F= .575, p< 

.004)가 프리젠티즘은 이직경험(t=3.356, p= .001), 이직

횟수(F=4.179, p= .007), 밤 근무여부(t= -2.777, p= 

.007)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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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Division N(%)

Embeddedness Burnout Presenteeism

M±SD
F or t(p)

sheffe
M±SD

F or 

t(p)

sheffe

M±SD

F or 

t(p)

sheffe

Gender
Female 181(86.6) 2.91± 0.49 -0.88

(.371)

2.87± 0.49 0.29

(.771)

2.96± 0.45 0.75

(.451)Male 28(13.4) 3.00± 0.54 2.84± 0.38 2.90± 0.42

Age

(years)

≤ 29 38(18.2) 3.06± 0.48

1.43

(.222)

2.83± 0.46

1.25

(.281)

2.90± 0.46

1.08

(.361)

30-39 45(21.5) 2.82± 0.47 2.98± 0.47 2.92± 0.56

40-49 60(28.7) 2.96± 0.59 2.85± 0.47 3.00± 0.41

50-59 52(24.9) 2.90± 0.41 2.77± 0.52 2.92± 0.39

≥ 60 14(6.7) 2.83± 0.36 2.96± 0.34 3.15± 0.29

Marital

status

Unmarried 66(31.6) 2.91± 0.46 0.17

(.861)

2.93± 0.51 0.95

(.330)

2.91± 0.49 -0.99

(.312)Married 143(68.4) 2.84± 0.48 2.92± 0.49 2.98± 0.42

Shift
Three or Two 122(58.4) 2.96± 0.56 -1.62

(.100)

2.87± 0.51 0.15

(.876)

2.91± 0.47 1.17

(.241)Fixed 87(41.6) 2.88± 0.39 2.86± 0.43 3.01± 0.39

Work unit

Ward 160(76.7) 2.95± 0.48
2.06

(.132)

2.84± 0.47
2.39

(.095)

2.93± 0.46
0.93

(.392)
Special part 40(19.1) 2.79± 0.55 3.00± 0.46 3.01± 0.42

etc 9(4.3) 3.06± 0.43 2.72± 0.60 3.10± 0.30

position

Nurse 158(75.6) 2.95± 0.51
1.37

(.251)

2.84± 0.48
2.49

(.084)

2.93± 0.47
0.97

(.372)
Charge nurse 6(2.9) 2.68± 0.35 3.29± 0.71 3.06± 0.32

≥Head nurse 45(21.5) 2.86± 0.42 2.87± 0.41 3.03± 0.37

Career in 

current

hospital

(years)

≤ 5 71(34.0) 3.05± 0.47

3.78

(.000)

2.85± 0.57

0.91

(.468)

2.92± 0.48

0.96

(.435)

6-10 46(22.0) 2.95± 0.44 2.76± 0.40 2.96± 0.45

11-15 29(13.9) 2.73± 0.41 2.97± 0.36 3.04± 0.37

16-20 38(18.1) 2.79± 0.53 2.88± 0.47 2.97± 0.45

≥ 21 25(12.0) 2.85± 0.38 3.01± 0.47 2.70± 0.39

Turnover 

experience

Yes 186(89.0) 2.92± 0.48 -0.25

(.792)

2.86± 0.47 -0.25

(.804)

2.99± 0.42 3.35

(.001)No 23(11.0) 2.95± 0.52 2.89± 0.54 2.66± 0.55

Number of 

turnover 

experience

0
 27(12.9) 2.95± 0.58

0.56

(.641)

2.94± 0.53

1.87

(.133)

2.68± 0.54

4.17

(.001)

a<b,c,d

1
 58(27.8) 2.95± 0.57 2.96± 0.43 3.04± 0.39

2
 39(18.7) 2.98± 0.56 2.77± 0.58 2.98± 0.37

≥ 3
 85(40.6) 2.87± 0.36 2.81± 0.43 2.97± 0.45

Night 
Yes 121(57.9) 2.87± 0.43 -1.35

(.184)

2.91± 0.49 0.70

(.482)

2.92± 0.44 -2.77

(.001)No 116(55.5) 3.03± 0.64 2.84± 0.45 3.10± 0.29

Hobby
Yes 93(44.5) 3.01± 0.44 1.48

(.131)

2.80± 0.44 -1.70

(.084)

2.97± 0.55 1.26

(.202)No 116(55.5) 2.91± 0.45 2.91± 0.50 2.89± 0.44

Health status

Good 146(69.9) 2.95± 0.47
2.06

(.121)

2.86± 0.52
0.57

(.001)

2.93± 0.46
1.06

(.341)
Moderate 47(22.5) 2.80± 0.48 2.82± 0.36 2.00± 0.42

Bad 16(7.6) 3.02± 0.71 3.97± 0.25 3.08± 0.39

Income

(10,000won/yea

r)

≤ 2,400 73(34.9) 2.98± 0.56
0.88

(.411)

2.86± 0.49
0.07

(.931)

2.91± 0.51
0.64

(.527)
2,500-3,000 108(51.7) 2.88± 0.47 2.87± 0.48 2.97± 0.41

≥ 3,100 28(13.4) 2.93± 0.36 2.84± 0.45 3.02± 0.3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Embddedness, Burnout, Present                       (N=209)

3.2 직무착근도, 소진, 프리젠티즘의 정도

대상자의 직무착근도는 5점 만점에 2.91± .47이었고 

하부요인들은 지역사회적합성(3.16± .75), 조직적합성

(3.12± .54), 기득혜택(2.85± .58), 업무팀(2.76± .63), 가

족과 친구(2.09± .94)순 이였다. 소진은 5점 만점에 

2.86± .48점으로 신체적 소진 (2.98± .53), 정서적 소진

(2.84± .50), 정신적 소진 (2.79± .57)순 이였다. 프리젠

티즘은 5점 만점에 2.95± .44점으로 주의집중(3.02± 

.60), 직무이행 (2.89± .54)순 이였고, 지각된 노동력은 

78.42± 13.52점이었다<Table 2>. 현재 좋지 않은 곳으

로 목, 어깨, 등, 허리 통증을 89명(18.9%), 시력장애 44

명(9.2%), 관절염 43명(9.0%), 불안과 우울, 불안감, 안

절부절이 각 25명(5.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치

료중인 곳은 목, 어깨, 등, 허리 통증이 25명(10.2%), 자

궁과 난소문제 17명(6.7%), 우울, 불안감, 안절부절 6명

(4.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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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mbeddedness, Burnout and Presenteeism of 

Subjects                                  (N=209)

　Variables M ± SD Range

Embedde

dness

Organization fit 3.12± 0.54 1-5

Community fit 3.16± 0.75 1-5

Benefits 2.85± 0.58 1-5

Team 2.76± 0.63 1-5

Family & Friends 2.09± 0.94 1-5

Total 2.91± 0.47 1-5

Burnout

Physical 2.98± 0.53 1-5

Mental 2.79± 0.57 1-5

Emotional 2.84± 0.50 1-5

Total 2.86± 0.48 1-5

Presentee

ism

Job performance 2.89± 0.54 0-1

Attention 3.02± 0.60 1-5

Labor farce 78.42± 13.5 0-100

Total 2.95± 0.44

3.3 직무착근도, 소진, 프리젠티즘의 상관관계

연구 대상자의 직무착근도는 소진(r= -.466, p< .001)

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소진은 프리젠티즘

(r= .152, p< .005)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Embeddedness, Burnout and 

Presenteeism                       (N=209)

Embeddedness Burnout Presenteeism

Embeddedness 1

Burnout -.466** 1

Presenteeism
.046

( .511)
.152* 1

3.4 대상자의 프리젠티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대상자의 프리젠티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을 보이는 소진과 일반적 특성 중 이

직경험, 이직 횟수, 밤 근무여부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

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는 수정된 

R²=33.0으로 나타났으며 4개의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33.0%이다. 프리젠티즘은 소진(β= .244, p< .001), 이직

경험(β= -.251, p= .003), 밤 근무여부(β= -.187, p= 

.006), 이직횟수(β= -.037, p= .044)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전 다중공선성,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의 조건을 시행하였고.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

과 공차한계가 .822 - .945로 1.0이하, 분산팽창지수

(VIF)는 1.052 - 1.693로 10을 넘지 않았다. 오차의 독립

성을 검정한 결과 Durn-Watson은 1.796으로 2에 가까

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Factors Influencing Presenteeism of Subjects  

                                       (N=209)

Variables B SE β t p

Burnout .22 .07 .24 3.23 .001

Turnover 

experience
-.36 .11 -.25 -3.01 .003

Number of 

turnover 

experience

-.01 .03 -.03 -.435 .044

Night -.17 .06 -.18 -2.78 .006

R²=36.7, Adjusted R²=33.0, F=5.226 , p<001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프리젠티즘 영향 요인

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프리젠티즘 중 현재 경험하고 있는 건강문제로는 목, 

어깨, 등, 허리 통증 89명(18.9%), 시력장애 44명(9.2%), 

관절염 43명(9.0%)순 이였으며, 현재 치료하고 있는 곳

은 목, 어깨, 등, 허리통증 25명(10.2%), 자궁과 난소문

제 17명(6.7%), 우울, 불안, 안절부절 6명(4.1%)순으로 

나왔다. 이는 임상간호사들이 목, 어깨, 등, 허리 통증을 

현재 경험하면서, 치료 받고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유사

하다[5-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이 자궁질환

과 난소질환의 호소가 종합병원 간호사와는 다른데 이는 

2017년 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의하면 전체 여성의 

46%가 자궁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결과로 보아 본 

연구 대상자가 주로 40대, 기혼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40대 기혼여성으로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면서 충분히 관리되지 못한 생식기계와 함께 다가

오는 갱년기에 따른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결

과로 보여진다. 해결되지 못한 건강문제는 집중하여야 

하는 자신의 직무손실에 영향을 주고, 이런 영향들은 곧 

업무성과인 간호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악순환

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24]. 또한 직무손실과 

지각된 노동력은 선행연구에서[5-8] 공통적으로 연령, 

임상경력, 월 급여, 결혼, 교대근무, 이직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밤 근무와 이직경

험이 유의하게 나왔다. 요양병원 간호사는 대부분이 밤 

근무를 할수록, 이직경험이 있을수록 직무손실과 지각된 

노동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

와  다르게 결과를 보인 것은 연구 대상자가 기혼 40대 

여성이라는 이유에서 찾을 수 있으나, 이는 일개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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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였기에 추후 지역과 다양한 요양병원을 대상

으로 하여 비교분석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소진에서는 2.86± .48점으로 신체적 소진(2.98± .53)

이 가장 높았다.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26,27]. 요양병원 환자

들은 대부분 신체적 노동이 많은 직접적인 간호를 필요

로 하는 대상이면서[1], 요양병원 간호사들 대부분 40대, 

기혼여성으로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신체적 소진이 높

은 것으로 보인다[26-28]. 소진과 프리젠티즘이 유의한 

양의 상관을 보이는 것은, 소진이 높아질수록 프리젠티

즘이 높아지는 것으로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소진이 건강

문제로 나타나면서 이는 곧 직무손실과 지각된 노동력으

로 연결되어, 질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예상 할 수 있다.

직무착근도는 2.91± .47점으로 소진과는 상관을 보이

고 있으나 프리젠티즘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

나 항만하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 착근

도와 프리젠티즘은 역 상관을[29], 중소규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직무착근도와 프리젠티즘이 역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30]. 또한, 중소병원 간호사의 직

무착근도의 경우 40대 이상, 기혼일 경우 직무착근도가 

높아졌다[25].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은 대상으로 한 연구

는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비슷한 조건으로 본 

선행연구의 결과로 보아 직무착근도와 프리젠티즘에는 

역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즉, 요양병원 간호사들이 현 

조직에서 남으려는 경향이 높을수록, 프리젠티즘은 낮아

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해 보

인다.    

이상으로 현재 증가하는 요양병원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병원의 주요 인

력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남으려는 의도인 직무착근도의 관계를 본 연구

시도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

점은 프리젠티즘의 내·외적인 요소가 모두 충분하게 반

영되지 못한 점과 직무손실과 노동력이 결근율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 수치를 나타내지 못하였기

에 추후 반복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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